
2026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부안 해뜰마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가 지역 상생과 지속 가능한 축제 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단순

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와 실질적인 지

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026년 제13회 부안마실축제는 ‘마실’이라는 고유

의 문화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부안의 정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새롭게 기획된 주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

일상이 특별해지는 5월 선물

기획  제13회 부안마실축제

단순한 관람 탈피

지역자산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

지속가능한 축제 브랜드 도약

2026년 5월 2일(토)~5월 5일(화) 부안 해뜰마루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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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획일화된 공식 행사를 과감

히 탈피했다는 점이다. 개막식은 부안 고유 캐릭터 ‘부안몬 프렌즈(산들

마실몬, 푸른바다몬, 붉은노을몬)’을 전면에 내세운 스토리형으로 진행

된다. 뮤지컬이나 극 형태의 퍼포먼스를 통해 시작부터 관람객의 몰입도

를 높인다. 또한, 타깃 맞춤형 음악 축제로 엄마아빠들의 음악 경연 대회

인 ‘마마스앤파파스 뮤직 페스티벌’과 전국 청소년 대상의 ‘마실 樂 페스

티벌’을 기획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스토리형 무대 프로그램 

관람객 몰입을 극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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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 내의 열기를 부안군 전체의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기획했다. 

주무대 안쪽에 차려지는 팝업스토어 형태의 여행자 센터에는 ‘부안 맛

집 랜덤 캡슐 자판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부안 관내에 있는 음식점을 카

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캡슐을 뽑으면 음식점을 추천해 준다. 방문객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안 읍내 상권이나 외곽 식당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낙수 효과를 겨냥했다.여기에 더해 부안군 13개 읍·면의 역사

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들려주는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단기 방

문을 1박 2일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이웃기웃 마을 투어’를 통해 인문학

적 가치와 관광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는 특별한 이벤트들도 풍성하

다. 부안몬 프렌즈와 화려한 공연팀이 축제장 곳곳을 순회하는 초대형 

퍼레이드 ‘해뜰마루 마실 퍼레이드’, 부안의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해 요

리해 먹는 바비큐 존 ‘로컬푸드 팜파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정원

곳곳 인형극’ 등이 축제의 재미를 극대화한다.

1인 가구 증가 및 MZ세대의 능동적인 여가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들

도 눈길을 끈다. 현장을 찾은 1인 방문객이나 낯선 사람들도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축제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지도와 미션 키트를 활용해 축제장 전역에서 수수께끼를 푸는 ‘미션형 

스탬프 투어’, 축제전 4월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해변 마라톤 대회 참

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축제장으로 유입되도록 ‘부안몬 프렌즈 런’ 홍보 

등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 유발과 체류 시간 극대화를 도모한다.

 핵심주제 프로그램 

상권연계 지역 상생을 이끌다

 특별 프로그램 

축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신규참여 프로그램

변화하는 여가 트렌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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